
비축유 방출에 수급조정명령까지…
산자부, 비상시 대비 … 유가안정 및 수급원활화 대책회의 개최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은 4월3일 정유업계 사장단과 긴급 고유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국제유가가 이상

급등하면 비축유를 방출하고 비상시에는 석유 수급조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이상 급등하고 있는 시점에서 유가와 석유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유가는 Dubai유 기준 2002년 1월 배럴당 18.48달러에서 2월 19.02달러, 3월 22.96달러 등으로 급등했으

며, 4월2일에는 25.86달러로 2001년 9월17일 25.93달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책회의에는 산자부에서 김동원 자원정책실장, 배성기 에너지산업국장이, 정유업계에서는 SK 황두열 부회

장, LG-칼텍스정유 허동수 부회장, S-Oil 유호기 사장, 현대정유 정몽혁 사장, 인천정유 우완식 관리인, 대한

석유협회 최두환 회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의 국제유가 상승은 수급균형상태에서 중동사태와 투기자금 유입 등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

국제유가 동향 (단위: 달러/bbl)

200 1 2002
9월 10월 11월 12월 연평균 1월 2월 3월 4 .1 4 .3
24.1 19.68 17.67 17 .83 22 .82 18.48 19.02 22.96 24 .63 25 .86

* Dubai유 기준 + 2000년 연평균 : 26.18달러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 악화 및 이라크의 석유 무기화 가능성 언급, 미국의 이라크 공격 가능성 상존,
유가상승을 예상한 투기자본 유입, OPEC의 2/4분기 감산기조 유지 결정(3월15일) 및 비OPEC 산유국의 감산

협조 분위기, 세계경기 조기회복 기조 등을 유가 상승요인으로 지적했다.
아울러 2002년 국제유가는 세계경기 회복속도, OPEC의 생산정책, 비OPEC 산유국의 감산협조 여부 등이 기

본변수로 중동전쟁 발발 등 세계 석유 수급에 특별한 이상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지금의 고유가 상황은 오

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Brent유 가격전망(2002.3) (단위: 달러/bbl)

분석기관 2002 분석기관 2002
세계에너지연구소(CGES ) 24.20 Merrill Lynch 18.25
Daiwa Institute 20.00 HSBC 20.00
JP Morgan 24.60 Royal Bank of Scotland 22.00
Bank of America 19.50 UBS W arburg 20.00
Barclay s Capital 22.30 ABN Amro 20.00
Commerzbank 19.00 Cersdner Kleinw ort 19.00
Sempra Energy 20.90 T eather & Greenw ood 20.00
SG 23.50 W ood Mackenzie 19.50
Credit Lyonnais 21.00 Economic Intell. Unit 19.64
Goldm an Sachs 16.00 Petroleum Finance 23.75
CGFB 20.00 CERA 21.75

+ Brent유는 통상 Dubai유 보다 약 1.5달러/bbl 정도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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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세계 원유 수급은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급등은 중동사태와 투기성자금 유입으로 인한 심리

적 요인이 크게 좌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IEA는 2002년 원유 수요가 1일 7642만배럴로 공급 7590
만-7640만배럴과 비슷할 것으로 2002년 3월12일 발표한 바 있다.

OPEC은 2002년 3월15일 2/4분기 감산유지를 결정했고, 비OPEC 국가의 감산협조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는

데, OPEC은 150만b/d를 감산해 생산능력의 4.7%를 감산하고, 비OPEC은 1.0%인 46만2500b/d를 감산할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
세계 석유 상업재고는 2001년 1월 44억3500만배럴에서 2002년 1월 45억5200만배럴로 1억1700만배럴(2.6%)

증가한 상태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 일부 산유국들의 석유 무기화 언급, 미국의 이라크 공격

가능성 등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다고 보고 국내 석유 수급에 직접적인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산자

부, 석유공사, 정유기업, 에너지경제연구원 공동으로 비상수급대책반(반장 자원정책실장)을 가동키로 합의했다.
특히, 2001년 말 현재 IEA 기준 94일분에 달하는 비축유를 방출하고, 유가완충자금 4400억원을 활용하는 등

국내유가 안정 및 수급 원활화를 위한 종합대응방안을 수립·시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2001년 말 현재 원유 및 석유제품 재고가 94일분(1억3720만배럴)로 비축일수는 IEA 기준 정부

41일, 민간 53일로 나타나고 있다.
유가완충자금은 2002년 1월말 4400억원을 예치하고 있으며, 도입원유에 배럴당 5달러씩 보전하면 34일분 보

전이 가능하다.
이밖에 장기적 차원에서 안정적인 해외공급선 추가 확보, 에너지 절약 및 대체에너지 개발·보급 확대 시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석유수급조정명령(석유사업법 제21-23조) 등을 실시할 방침인데 석유 수급조

정, 석유 배급조치 및 석유 판매가격 최고액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Chemical Daily N ews 2002/ 04/ 08>


